
생각날기 김정호 대동여지도 방과후 역사수업 교구 

  

“역사 유물 만들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방과후 수업 교구” 

  

  

  

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어떤 지도인가요?  

  



  

  

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말 김정호가 실학의 영향을 받아 그린 한반도 지도로 전체를 펼치면 

세로 약 6.7미터, 가로 약 3.8미터로 무척 큰 지도예요.  

대부분 대동여지도가 한 장으로 된 지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 

김정호는 '대동여지도'를 만들면서 이 지도 책이 관리들에게나 일반 백성들에게나 모두 

쓸모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 

그래서 실제 땅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목판에 새겨 인쇄할 수 있도록 했어요.  직접 

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하나의 지도만 완성되니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

수가 없어요. 하지만 목판에 새겨서 인쇄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

때문이었지요. .  

  

  



  

  

목판 하나의 크기는 가로 43센티미터, 세로 32센티미터 정도로 이를 모두 이어 붙이면 

무척이나 큰 지도가 돼요. 그러니 너무 커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들고 다니기도 

힘들겠지요?   

  

  

  

  

그래서 세로로 22단으로 나누어 22첩의 책으로 만들었어요. 병풍처럼 가로로 이어 만든 

지도 책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했어요. 



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일생이 바쳐진 지도로 우리나라 실제 모습과 아주 

비슷해서 한 사람이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지도예요.  

생각날기에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직접 만들어보도록 역사 체험물 재료를 판매해요.  

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02. 생각날기 역사 체험물인 대동여지도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  

  

  

  

생각날기에서 판매하는 대동여지도 재료예요. 

  



  

  

이것을 모두 펼치면 세로 90.3㎝, 가로 50.8㎝의 대동여지도가 돼요. 

펼쳐진 지도를 원하시면 큰 종이나 폼보드에 대동여지도를 펼쳐서 붙이시면 돼요. 

  

  

  



한 첩의 크기는 세로 4.2㎝로 동일하지만 가로 길이는 모두 달라요. 

한 장의 대동여지도 

22첩의 대동여지도 책. 

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종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생긴 

현상이랍니다. ^^! 

  

  

  

한 첩의 책을 접으시면 가로 23.5㎝, 세로 7.3㎝, 폭3.7㎝ 크기의 책이 완성돼요. 

총 22첩의 책을 완성할 수 있으며 대동여지도가 한 장의 지도가 아닌 책으로 되어 있다는 

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. 

  



  

  

접은 책자는 가로 23.5㎝, 세로 7.3㎝, 폭3.7㎝ 크기의 상자를 만들어 보관하시면 돼요.  

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  

03-생각날기 역사 체험물인 대동여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요.  

  

  

생각날기 홈페이지에서 대동여지도 만들기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. 

  

1. 생각날기 홈페이지에서 지침서를 클릭하세요.   

 2. 체험물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세요.  

3. 역사유물만들기_대동여지도 를 클릭하면 만들기 영상을 볼 수 있어요. 

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04-완성한 대동여지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? -역사퀴즈 

  

22단으로 되어 있는 대동여지도예요.  

대동여지도를 잘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.  

  



  

  

1. 대동여지도에는 백두산이 나타나 있어요. 백두산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만든 

지도에서 찾아서 그곳에 이름을 적어보세요.  

  

2.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백두산을 가려면 몇 권의 지도를 들고 가면 좋을까요? 

  

3. 여러분이 만든 지도에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보세요. 

  

 [활용팁!!] 

 대동여지도 각 책에 속한  

 지역이나 명승지가 궁금하시다면 생각날기에서 출시된 남승도 게임 뒷면과 

비교해서 보세요. ^^ 

 

  



  
 

  

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05-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? 

  



  

  

  

  

조선 전기에 그려진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를 보면 중국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요. 

그러나 실학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 제대로 된 세상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

가지게 되었어요. 이런 실학의 영향을 받아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어요.  

  

  

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산줄기는 산의 크기나 높이에 따라 굵기가 



다르게, 강줄기는 구불구불한 두 선으로, 길은 쭉 뻗은 직선으로 표시했어요. 길에는 십 

리마다 점을 찍어서 거리도 가늠할 수 있게 하였어요.  

  

  

  

  

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. 큰 고을은 ◎, 창고는 

■, 군대 주둔지는 ○, 산성은, 등의 기호를 쓰니까 필요한 곳을 빨리, 그리고 쉽게 찾을 수 

있었어요. 그래서 상인들이 여러 곳에 장사하러 다닐 때도 많이 이용되었고, 서양 세력과 

싸울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. 

  



  

  

어때요?  

대동여지도에 대해 공부하니 김정호와 대동여지도가 달리 보이지요? 

대동여지도의 위대함을 좀 더 느끼기 위해 퀴즈를 풀어볼까요? 

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릴 때 강줄기는 구불구불한 두 선으로 그려 넣었어요. 지도에서 

낙동강과 압록강, 두만강, 한강을 찾아 이름을 적어보세요. 

내가 적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?  

답을 보지 말고 먼저 찾아본 후 맞는지 확인해보세요. ^^ 

  



  


